
소•돼지가격전망

소

3월 소 값, 소비 살아나며 회복세 전망

돼지 

돼지값, 3월 기점 탄력 받아 상승 전망

설 연휴까지 강 

세를 보였던 소 값 

은 이후 소비비수 

기로 접어들며 2 
월말 현재 약세를 

나타내고 있다. 산 

지 출하물량 증가 

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 소 값이 강세를 보인 이유는 

백화점 ,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올 설날 한우선 

물세트의 판매 매출이 전년대비 최대 20%정도 신 

장했고, 아울러 갈비세트 등 고가의 제품판매비중 

도 높았기 때문이다. 전통적으로 설 이후에는 소 값 

이 소비비수기 영향으로 약세를 나타냈고, 이 같은 

현상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. 특히 미국산 쇠고 

기 수입이 조기에 이뤄질 경우, 즉 4월 총선 전 및 

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3월 초기 시점에 전면개방설 

이 탄력을 받을 경우산지 소 값은 일시적으로 급등 

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. 다만 수소 및 2・ 3등 

급 등의 소 값은 소비기 반이 탄탄해 암소 및 거 세우 

보다 가격하락의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. 

그러나 한육우 등 국내산 쇠고기는 수입쇠고기와는 

소비기반층이 달라 소비급감 등의 현상은 크게 우 

려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농가들은 불안심리에 따른 

조기출하를 자제하고 고급육 사양에 힘써야 할 것 

으로 보인다. 향후 3월초까지 이 어 지 는 소값의 약 

세 현상은 학교방학 등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점으 

로 소비가 증가하며 다소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 

으로 보인다.

전통적 인 소비 비수기 영향으로 2월 돼지값（돈지 

육 경략가격）은 지난달에 이 어 kg당 2천900원대의 

약세 기조를 이어갔다. 특히 2월에는 설 영향으로 

갈비 , 전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위가 소비부진 

으로 적체현상을 빚었고 육가공업체들도 작업물량 

을 조절해 , 최근까지도 돼 지 값은 좀처 럼 반등의 기 

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. 2월 이후 돼지값은 전 

통적으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. 따라서 미국산 

쇠고기 전면개방 등의 돼지고기 소비에 영향을 주 

는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 한 돼지값은 소비증가, 도 

축물량 감소 등이 함께 맞물리며 상승세를 보일 것 

으로 관측된다 . 특히 올 3월 돼 지 값은 산지 사육두 

수 감소, 모돈수 감소 현상에 따른 영 향으로 지 난해 

같은 기간과 비 교 소폭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 

석된다. 아울러 대형마트들의 삼겹살, 목살 등의 행 

사가 3월부터 잇따라 열리며 소비가 증가, 대형육가 

공업체들이 이들 부위의 재고를 줄이고 작업량을 

늘릴 경우, 경우에 따라서는 상승세가 탄력을 받을 

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 한편 올해 양돈산업은 그 

어느때보다 큰 위기를 맞고 있다. 돼지고기도 한시 

바삐 한우의 성공사례와 같이 품질고급화를 통해 

경쟁력을 확보해 나가 

는 한편 수입돼지고기 

의 국산 둔갑판매를 

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

이고 다양한 노력이 

이뤄져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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